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18) 

아사히 방적 - 특수 지역 차별화 면의 특성 살린 “실” 개발 

카메룬(Cameroun)은 사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, 강우량이 적고 수림도 별로 

없어 준사막이라고도 할만한 초원(草原) 지대인 사반나(savannah)도 있고, 열

대 강우림(熱帶降雨林)까지 아프리카의 특징적인 생태계가 모두 들어 있어, 

아프리카의 축도(縮圖)라고도 불리고 있다. 카메룬의 면화 재배 지대는 북부

의 베누에 강 언저리의 고온ㆍ건조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. 

이러한 기후와 토양에서 재배된 카메룬 면은, 섬유장이 길고 섬도가 가늘

며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. 아사히(旭) 방적은 이러한 특징을 최대로 살

려 원사로 뽑은 것이 “토보로”이며, “보로”는 현지 말로 하천을 뜻하고 있다. 

“아사히” 방적의 상품명들은 원산지의 지명을 살려 정하는 경우가 많다. 카

메룬 면은 순면으로 6수, 7수, 9수의 얼룩 실과 20수 스트레이트(straight) 실을 

뽑고 있으며, 이들의 주요 용도는 진즈, 컬러 팬츠 등의 소재로 공급되고 있

다. 

2002년에 일본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자, 이 영향을 받아 레이디스 캐

주얼 분야에서 “짐바브웨(Zimbabwe)” 면이 붐을 이루었는데, 이에 이어 카메

룬 면도 붐을 이룬 시기가 있었다. 현재도 그 소프트한 태가 진즈나 컬러 팬

츠 소재로 수요가 많으며, 2003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이 되는 월산 40t의 히

트 상품이 되었다. 

페루(Peru)가 원산지인 “아스페로(Aspero)” 면은 섬유장이 길고 섬유가 굵

으며 크림프(crimp)가 있어 울ㆍ라이크(wool-like)하게 보여, 이러한 특징을 살



려 10수~20수를 뽑고 있는 원사 “타라포트”도 각종 니트나 원형 편포 소재로

서 인기가 있어, 고객의 요청으로 월 평균 10t 생산되는 상품이다. “아사히” 

방적은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모든 힘을 집중시켜 각종 

차별화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. ♣ 


